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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타이어, 체불임금 지급 나서
4월14일부터 6월까지 단계적으로 지급 … 협력기업 대금 결제도

4월1일 2010년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한 금호타이어의 밀린 임금이 노조 동의서가 채권단에 제출되면 4월14

일 경부터 지급될 전망이다.

5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채권단에서 긴급자원이 지급되는 대로 14일 경부터 6

월까지 나누어서 그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.

그러나 긴급자금이 지원되도 협력기업 대금 지급 등 긴급한 결제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밀린 임금을 일

시금으로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

노조는 임금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동의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

다.

이에 따라 노조는 4월2-3일 임금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설명회를 광주와 곡성, 평택 공장별로

실시한 데 이어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.

노사는 4월1일 ▲광주공장 12.1%, 곡성공장 6.5% 생산량 증대 ▲단계적인 597개 직무 도급화 ▲기본급 10%

삭감 및 워크아웃 기간 5% 반납 ▲상여금 200% 반납 ▲경영상 해고 대상자 193명에 대해 취업규칙 준수와

성실근무 조건으로 해고 유보 등에 합의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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